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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전략이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정서 및 생리 반응성과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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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정서 반응성(자기보고식, 생리적 측정치)을 적응적

인 정서조절 전략이 효과적으로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

수준을 토대로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선발하여 인지적 재평가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

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공포 정서 유도 영상을 3인칭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시청하도록 했

고, 통제 집단은 어떤 정서조절 전략도 사용하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모든 집단은

처치 전과 후에 PANAS, VAS, 피부전도반응을 측정했고,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도 피부전도반

응을 측정했으며, 영상 시청 후에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정서 반

응성의 자기보고식 측정치(PANAS-N과 VAS)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리적 측정치(피부전도반응)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따라서 이차 냉담-

무정서 특질 집단은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생리적 정서 반응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이 효과가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공감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제언했다.

주요어: 냉담-무정서 특질, 정서 반응성, 피부전도반응,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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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무정서 특질은 정신병질(Psychopathy)의

핵심 요소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하고 심화하

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re, 2003). 냉담-무정

서 특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

하거나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처벌이나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정서 경험이

나 표현이 피상적이거나 손상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다(Essau et al., 2006). 이로 인해 비행 및 품

행 문제 등 반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높으며, 특히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 중에서도 냉담-

무정서 특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욱 심각하고

만성적인 행동 문제를 보인다(Dadds et al., 2009;

Frick & Dickens, 2006).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

이에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

서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Frick,

Ray, Thornton, & Kahn, 2014).

냉담-무정서 특질의 발달을 유전이나 환경 요

인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는데(Karpman,

1948; Porter, 1996),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냉담

-무정서 특질은 임상적 특징과 그 발달 기전에

따라 일차와 이차 하위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

을 뒷받침한다. 즉, 일차와 이차 하위 유형 모두

공감 능력이 낮고 정서 경험이 피상적이며 자신

의 행동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일차 냉담-무정서

특질은 불안 수준이 낮고 타인의 정서적 단서에

대한 반응이 감소된 것이 특징이며, 이 특징이

유전적인 원인에 기인했을 것으로 본다(Kimonis,

Frick, Cauffman, Goldweber, & Skeem, 2012). 반

면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은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엄한 양육, 정신적 외상, 학대와

관계가 높아서 유전보다는 병적인 환경에서 정서

적 손상을 입어 냉담함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설

명된다(Kahn et al., 2013).

정서처리에 있어서도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은 일차 집단보다 타인의 공포, 고통, 슬픔과

같은 정서적 단서에 더 집중한다(Kimonis et al.,

2012; Kyranides, Fanti, Petridou, & Kimonis,

2020). 또한 부정적인 정서가를 가진 자극에 노출

되었을 때, 일차 집단에 비해 이차 집단의 피부전

도반응이 크게 증가하여 각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Fanti et al., 2018). 피부전도반응 이외의 생

리적 측정치에서도 이차 집단이 일차 집단보다

스트레스 단서에 반응성이 높았다(Fanti, 2018;

Kimonis, Fanti, Goulter, & Hall, 2017). 예컨대,

공포나 위협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의 편도체 활

성 정도도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에서 높았

다(Meffert et al., 2018).

또한 정서조절 문제와 상관이 높은 이차 냉담-

무정서 특질 집단은 일차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정서 명확성이 낮아 자신의 정서를 구분하

는 능력이 떨어지고, 슬픔, 공포를 나타내거나 거

절과 관련된 타인의 얼굴 표정은 민감하게 알아

채며, 정서 수용은 낮은 반면 정서 억제 전략은

더 많이 사용한다(Bennett & Kerig, 2014; Craig

& Moretti, 2018; Kerig et al., 2012). 즉, 일차 집

단과 달리,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은 정서

처리는 가능하나,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

정서조절 문제와 더불어 냉담-무정서 특질 집

단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의 손상이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며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

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고 같

은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각성할 수 있는 능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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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공감으로 나뉜다(Feshbach, 1989; Zhang

et al., 2021).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정서적 공

감 능력은 손상되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

고되고 있다(Dadds et al., 2009; Pardini & Byrd,

2012). 반면 인지적 공감은 연구 결과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Anastassiou-Hadjicharalambous,

& Warden, 2008; Chabrol et al., 2011; Jones et

al., 2010; Pardini et al., 2003), 그중 불안 수준으

로 일차 및 이차 집단을 구분한 선행 연구에서

이차 집단이 일차 집단보다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았다(Kahn et al., 201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차와 이차 냉담-무

정서 특질 집단은 냉담하고 공감 능력이 낮으며,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정서 반응성이 낮은 일차 집단

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적 단서에 초

점을 맞추기 어려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높은 정서 반응성을 잘 조

절하지 못하는 이차 집단은 충동적이고 폭발적으

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Kimonis et al., 2017). 따라서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특징인 높은 정서 반응성을 적응적

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서조절 훈련을 시도하

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서조절 전략 중 인지적 재평가 전략은 부정

정서 경험(Butler et al., 2014)과 피부전도반응 등

의 생리적 반응을 감소시키며(Driscoll et al.,

2009; Urry et al., 2009), 분산(distraction)과 같은

정서조절 전략보다 부적 정서의 감소효과가 지속

되었다(Hermann et al., 2017). 또한 인지적 재평

가는 공감 반응을 촉진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Decety & Jackson, 2006; Eisenberg et al.,

1998). Laghi 등(2018)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평

가가 인지적 공감의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염려

를 유의하게 예측했고, 인지적 공감의 관점 취하

기와 공감적 염려는 친사회성을 정적으로 예측했

다. 즉,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사용하면 정서를 적

응적으로 조절하여 자기초점주의에서 벗어나 타

인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인지적 공감 반응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서조절 문제와 관련성이

높고, 정서 경험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이차 냉

담-무정서 특질 집단에게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

략인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훈련시킨다면, 상기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종합하면, 일차와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

모두 피상적이고 냉담한 정서와 반사회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지만 정서 재인, 정서조절 능력과 공

감 능력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일차와 이차 집단이 서로 구분되는 집단이

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른 치료 개입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하위 유형 중 정서조절

곤란과 상관이 높고, 높아진 정서 반응성이 충동

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은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대상으로 적응

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대상

으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위협 자극

에 대한 반응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공감 능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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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 정서(공포)가 유발된 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사용한 이차 냉담-무정서 특

질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부적 정서 경험을

적게 보고할 것이다.

2. 부정 정서(공포)가 유발된 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사용한 이차 냉담-무정서 특

질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피부전도반응 수

준이 낮을 것이다.

3. 부정 정서(공포)가 유발된 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사용한 이차 냉담-무정서 특

질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정서적/인지적 공

감 능력이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 수준이 높은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잠재 프로

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 수준이 높은 사람

중에서 불안 수준이 낮으면 일차 집단. 높으면 이

차 집단으로 구분하였다(Fanti et al., 2018;

Kimonis et al., 2017; Kyranides et al., 2020). 국

내에서 한국판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

를 사용한 연구를 보면, 비행 청소년이나 보호관

찰소에 있는 청소년 혹은 대학생 집단에 따라 평

균이 24.97에서 29.42점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은

별, 2019; 김다슬, 2018; 김수민, 2019; 권은정,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CU의 총점이 29

점 이상인 사람을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냉담-

무정서 특질 집단 중에서 상태-특성 불안 척도

점수(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T)가 중위값에 해당하는 50점 이상인 사람

을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으로 선발했다.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스크리닝 설문지에

총 542명이 자발적으로 응답하였고, 이 중 연구

대상자로 선발된 49명을 인지적 재평가 집단에 25

명, 통제 집단에 24명을 무선 할당했다. 이 중 조

작 점검이 되지 않은 4명과 측정 과정에서 오류

가 발생한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에 포함된 인원은 총 44명으로, 인지적 재평가와

통제 집단 각각 22명씩이었다.

측정 도구

한국판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 냉담-무정서 특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Frick(2003)이 개발한 것을 권은정 등(2010)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냉담-무정서 특질 척

도(K-ICU)를 사용하였다. 0점(전혀 아니다)부터 3

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냉담함(10문항), 부

주의/무신경(9문항), 감정표현결여(5문항)로 이루

어져 있다. K-ICU 총점이 높을수록 냉담-무정서

특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은정(201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2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555였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특성 불안 수준은

Spielberger(1970)가 개발한 것을 김정택(197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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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 및 타당화 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STAI는 총 40문항으로 상

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함께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

(STAT-T)만 사용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

터 4점(언제나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

하게 하여 총점은 20-80점의 범위를 갖는다. 김정

택(1978)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2이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Cho와 Kim

(1993)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한국판 CES-D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울은 공감능력에 영

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수민, 2019; 손여은, 2014)

에 근거하여 우울을 공변인으로 통제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

의 빈도를 0점(극히 드물었다)부터 3점(대부분 그

랬다)까지 4점으로 평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

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이

다. Cho와 Kim(199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8

이었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

하고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번안한 한

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공포) 유도

및 정서조절 처치에 따른 정서 반응성을 측정

하기 위해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10문항

(PANAS-N)만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며, 0점(전

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많이 그렇다)의 5

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

정서가 높은 것이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부적 정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14이었다.

주관적 정서 경험 평가: 시각형 아날로그 평

가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참여자

의 주관적인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시각형

아날로그 평가 척도(VAS)를 사용했다. VAS는 연

속선상에서 응답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10cm의 직선의 처음과 끝에

‘0, 매우 나쁘다’와 ‘10, 매우 좋다’를 쓰고, 실험

참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의 수준을

표시하도록 한다. 점수 범위는 0-10점으로 왼쪽

극단부터 응답자가 표시한 부분까지 거리를 측정

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선과 부정 정

서(공포) 유도 및 정서조절 처치 후에 부정 정서

(공포) 수준을 측정했다. 총 두 번의 측정 동안

응답자는 ‘현재 느끼는 기분 상태’에 대해 수평선

에 직접 표시하게 되며, 양극단에는 ‘매우 나쁘다

(0점)’와 ‘매우 좋다(10점)’가 놓였다.

피부전도반응. 정서조절에 따른 피부전도반응

은 Lafeyette Instrument의 LX-5000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외부 소음이 없는 곳에서 손을 소독하

도록 한 뒤 기계를 부착했고, 4분 동안 휴식 기간

을 가진 뒤 영상 시청 전 2분 간 피부전도반응

기저선을 측정했다. 정서조절 지시문을 제공한 후

영상 시청과 동시에 반응을 측정했으며, 영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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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후 2분간 사후 반응을 측정하고 전극을 제거

했다. 피부전도반응은 초당 360회 샘플링하였고,

기저선과 영상 시청 중의 피부전도반응의 선 길

이(Electrodermal Activity Line Length)를 분석하

였다. 각 시점에 측정된 피부전도반응을 선 그래

프 형태로 나타낸 후 해당 선의 길이를 구한 것

을 피부전도반응의 선 길이라고 하며, 선 길이가

길다는 것은 생리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의 기저선 측정과 정서조절

처치 및 영상을 시청하는 2분 동안 각각을 분석

구간으로 설정했다(Gruber, Hay, & Gross, 2014).

실험 재료

정서조절 지시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평

가 전략을 사용한 정서조절 집단과 정서조절 전

략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만 시청하는 통제 집단

을 두었다. 영상 시청 전 참여자에게 집단별로 지

시문을 제공하여 정서조절 전략을 처치하였다. 인

지적 재평가 지시문은 문나영(2008)이 Campball-

Sills 등(2006)과 Gross(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스크립트를 번역하여 사용한 지시문을 연구 목적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Boehme 등(2019)이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

고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는 ‘VIEW’ 조건에 사용

했던 스크립트를 참고하여 중립 지시문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담겨있는 지시문을 3분 정도 제시하여 읽게 하고,

이어서 영상을 보는 동안 정서조절 전략을 적용

해보도록 하였으며, 모든 지시문에는 영상을 시청

하기 힘들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

였다.

인지적 재평가 지시문에서는 참여자가 정서 유

도 영상을 3인칭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시청할 것

을 요청했다.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정서가 유발되기 전에 인지적으로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정서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해석하도록 하여 정서를 조절하게 했다(예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유발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봄으로

써 일어난 감정을 가라앉혀보십시오. 영상을 보는

동안 느껴지는 감정을 참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감정을 유

발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중립 지시문에서는 참여자

가 어떤 정서조절 전략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예시: 지금 보는

영상에 가능한 몰입해서 시청하십시오. 영상을 보

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정서를 조절하려고 하

지 말고, 극 중 배우의 대사와 상황에 집중해보세

요.). 연구자가 수정 및 제작한 인지적 재평가와

중립 지시문의 효과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확

인했다.

정서조절 조작 점검: 전략 질문지. 본 연구에

서는 정서조절 처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다현(2015)이 번안한 Gross(2010)의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 중 인지적 재평가에 해당하는 질문

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더불어 통제 집단이 정

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문항

2개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영상 자극을 시청하는

동안 실험자가 지시한 대로 인지적 재평가 전략

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는지 혹은 아무런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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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포

영상 시청 후 조작 점검 질문지에 있는 6개의 문

항 각각에 대해 1점에서 7점까지 7점 척도로 평

정하도록 했다. 각 정서조절 전략에 해당하는 2개

의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정서조절 전략 이해도

를 양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해도 점수는 최대

14점까지 산출될 수 있다. 각 전략의 이해도 점수

를 활용하여 인지적 재평가 집단에서는 인지적

재평가 문항에서의 점수가 높을 경우, 통제 집단

에서는 중립 지시에 따랐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

서 인지적 재평가 문항에서의 점수보다 높을 경

우, 성공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았다.

부정 정서 유발 실험 자극. 정서조절 지시 후

부정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영상을 시청하게 했

다. 영상을 이용하여 정서를 유도하는 방법은 대

상자가 영상물에 담겨 있는 동일한 정서 사건에

노출되도록 하여 개인의 상상력 차이를 감소시키

고 세부 맥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승조, 최남도, 2009). 본 연구에서는 영화

‘양들의 침묵(The Silence of the Lambs)’의 한

장면을 사용했다. 이 영상에서 자택 지하로 도주

한 연쇄살인범과 추격하는 국가정보요원의 모습

이 담긴 3분 30초의 장면은 공포 정서를 효과적

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서 확인되었

다(Gross & Levenson, 1995).

공감 시나리오 과제. 정서조절 전략에 따른

공감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김수민(2019)이 냉담

-무정서 특질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복, 슬픔,

공포, 중립 정서의 공감 시나리오 과제를 활용하

였다. 그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정서적 시나리오(이지후, 2015)에 인지적 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시나리오에서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는 문항

의 보기는 6가지 기본정서(행복, 슬픔, 놀람, 혐오,

공포, 분노)와 중립으로 구성되고,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을 묻는

문항과 6가지 기본 정서와 중립 정서를 기술한 21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3가지’를 고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정서에 대한 기술

문은 차별적 정서 척도(이선화 외, 2012)를 활용하

고, 중립 정서에 대한 기술문은 김수민(2019)이 제

작한 것을 사용했다.

공감 점수는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먼저

정서적 공감은 주인공과 일치한 정서를 느꼈을

때의 강도로 채점했다. 주인공과 일치하는 정서를

보고하면 1점이고 일치하지 않는 기분을 보고하

면 0점이며, 일치 강도는 1～7점으로 계산했다. 다

음으로 인지적 공감은 주인공의 정서를 표현한

문장 3가지를 찾을 수 있는지로 측정하며, 옳은

기술문을 고를 때마다 1문장당 1점을 주었다. 따

라서 인지적 공감 총점은 0～3점까지 분포한다.

이완 영상. 실험이 끝난 후 참여자에게 긍정

정서를 유도하는 이완 영상(송학림, 이승조, 2015)

을 제공하여 실험 상황에서 유도한 부정 정서가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

연구 절차 및 구성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

인을 받아 진행되었다(1041078-202002-HRSB-

041-01). 스크리닝 설문 응답을 토대로 포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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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을 충족한 참여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여

실험 참여 일정을 조정했으며, 참여자는 인지적

재평가와 통제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다.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에 대한 간

략한 소개를 한 후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현재 기분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PANAS와 VAS)를 기입한 뒤 피부전도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전극을 부착했다. 편안한

상태에서 4분간 휴식을 취한 후 생리적 반응의

기저선 측정을 위해 전극을 부착한 손과 몸을 움

직이지 않도록 지시하고 2분 동안 기저선 반응을

측정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참여자가 속한 집단(인

지적 재평가와 통제 집단)에 따라 지시문을 제공

하였으며, 전문을 읽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

다. 또한 참여자가 정서조절 방법이 담긴 지시문

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응답하면, 참여자가 지시문

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였으

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시를 구두로 제공하

였다. 정서조절 전략을 숙지했음이 확인되면 지시

문을 회수하였고, 영상 시청 중에는 참여자가 읽

고 숙지했던 지시문의 내용대로 할 것과 움직이

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피부전도반응을

측정하는 전극을 부착하고, 그 상태에서 부정 정

서를 유발하는 동영상을 3분 30초간 시청했다. 동

영상을 시청한 후 2분 동안 사후 피부전도반응을

측정하고, 전극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정서조절 전

략 지시문을 잘 읽고 그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조작 점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한 현재 기분을 측정하는 PANAS와 VAS를 다시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모든 실험이 끝난 후 이완영상을 시청하여 불

쾌한 기분을 완화했으며, 연구의 목적에 대해 디

브리핑하고, 실험에 참여하며 궁금한 점이 있었는

지 확인하며, 사례금을 전달하고 연구를 종료했다.

본 실험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실험

은 참여자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두 집단(인지적 재평가, 통제)에 할당하고, 정서조

절 전략에 따라 정서 및 생리 반응성과 공감 능

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고자 했다. 수집

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9 버전을 사

용하여 분석했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독립표본 t 검정과 χ2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기

저선 측정치(PANAS-N, VAS, 피부전도반응)와

우울 수준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했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영상 시청에

따른 반응성 차이와 공감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영상 시청 전과 후에 측정한 자기보고식

측정치(PANAS-N과 VAS)와 영상 시청 전과 영

상 시청 중의 생리 반응성 측정치(피부전도반응의

선 길이)에 대해 혼합효과모형분석을 실시했으며,

우울 점수(CES-D)를 통제하였다. 이 때 생리 반

응성을 측정하는 피부전도반응은 선 그래프 형태

로 나타나며, 선의 길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

길이가 길다는 것은 생리적 반응이 강하게 나타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 능력에 우울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공감 시나리오 점수도 혼합효과모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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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방법으로 분석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전 동질성 검증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처치 전 정서

및 생리 반응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별 성별, 연령, K-ICU, STAI-T, CES-D와

사전 PANAS-N, VAS, 피부전도반응 점수에 대

해 독립표본 t 검정과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

령, K-ICU 점수, STAI-T 점수에서 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CES-D 점수를 제외한 처

치 전 PANAS-N, VAS와 피부전도반응에서도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서조절 전략 지시문 조작 효과

인지적 재평가와 통제 집단에 할당된 실험 참

여자의 정서조절 전략 지시문의 이해도를 평정하

도록 했다. 총 44명의 참여자 중 대부분은 자신이

사용해야 할 정서조절 전략을 잘 이해했다, 인지

적 재평가: 약 88%, 통제 집단: 약 92%. 또한 정

서조절 전략 질문지로 측정한 조작 점검 결과를

보면, 인지적 재평가 집단(11.82±1.71)은 인지적

재평가 문항에서 통제 집단(4.64±2.04)보다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p<.001. 정서조절 전

략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통제

집단(11.36±1.65)에 비해 인지적 재평가 집단

(5.86±2.70)이 유의하게 낮았다. p<.001.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 검증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면서 부적 정서를 유발

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의 정서 반응은 PANAS-N

과 VAS로 측정했고, CES-D 점수를 공변인으로

집단

인지적 재평가

(N=22)

통제 집단

(N=22) t/χ2 p

M(SD)

성별(남:여) 7:15 5:17 0.46 .498

연령 22.86(2.19) 23.14(3.21) -0.33 .744

K-ICU 33.91(4.88) 35.18(6.19) -0.76 .453

STAI-T 56.50(4.81) 58.18(7.03) -0.93 .360

CES-D 21.64(10.06) 28.82(12.19) -2.13 .039

PANAS-N 5.36(3.65) 6.32(6.72) -0.59 .561

VAS 5.73(1.65) 5.35(1.62) 0.77 .444

피부전도반응 491846(414351) 540501(272021) -0.46 .648

주. K-ICU=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STAI-T=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PANAS-N=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Negative;

VAS=Visual Analog Scale.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전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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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집단 간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차이를 혼합

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서조

절 처치 전과 후의 PANAS-N와 VAS로 측정한

자기보고식 정서 반응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ANAS-N: β=-0.36, SE=1.97, t=-0.184;

VAS: β=0.05, SE=0.44, t=0.10, all ns.

정서조절 전략이 부적 정서에 대한 생리 반응

성에 미치는 영향은 피부전도반응으로 측정했고,

CES-D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혼합효과모형 분

석을 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

지적 재평가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적 정

서 영상을 시청하기 전보다 시청 중의 피부전

도반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β=392002.78,

SE=171544.59, t=2.285, p<.05.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부적 정서를 유발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 능력에

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해 CES-D를 공

변인으로 하여 혼합효과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고서도 정서조절 전략

에 따른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 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적 공감: β=0.91, SE=1.86,

t=0.49; 인지적 공감: β=0.50, SE=0.40, t=1.26, all

ns.

논 의

본 연구는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대상

으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면 부정

정서 자극에 대한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반응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지를 확인하여 추후 개입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이

집단

인지적 재평가

(N=22)

통제 집단

(N=22)

M(SD)

PANAS-N 6.64(6.86) 7.23(7.06)

VAS 5.15(1.47) 4.81(1.23)

피부전도반응 832213(510669) 1272871(689198)

정서적 공감 15.91(5.53) 14.05(6.38)

인지적 공감 9.36(1.26) 8.68(1.29)

표 2. 영상 시청 후 PANAS-N, VAS,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과 영상 시청 중 피부전도반응

β SE t p

절편 1355725.04 189129.374 7.168 <.001

정서조절 집단 -461305.60 186449.26 -2.470 .017

시점 -732370.313 121300.35 -6.038 <.001

CES-D 총점 -2875.05 4780.28 -0.601 .551

상호작용

(정서조절과 시점)
392002.78 171544.59 2.285 .027

표 3. 집단별 영상 시청 중 피부전도반응에 대한 혼합효과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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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공포 영상

으로 인한 생리적 각성 수준이 잘 조절되었으나

정서 상태와 공감 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

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첫 번째로, 정서조절 전략 없이 부정 정서를 유

발하는 영상을 시청한 통제 집단에 비해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사용한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

단의 생리적 각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이 정서조절 전략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조작 점

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차 냉

담-무정서 특질 집단이 실제로는 부정 정서에 반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부

일치하며(Fanti, 2018; Kimonis et al., 2017;

Meffert et al., 2018), 부정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

에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꾸준하게 훈련시킨다면 생리적인 각성 수준을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

고,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에 정서조절 개입

을 하여 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는 두 집단을 구

분했던 여러 선행 연구를 일부 지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일차와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그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서 반응성 및 공

감과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후

속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

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

성을 확인한 선행연구와 불안 수준에 따라 주관

적 정서 반응성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등을 고려하였을 때(Bettis et al., 2019; Kivity et

al., 2021),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불안 수

준을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정서조절 전략의 효

과를 관찰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이 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들

을 일차와 이차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차 냉담-무

정서 특질 집단에게 정서조절 전략 등을 훈련시

킨다면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더 나아가,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대상으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훈련시킴으

로써, 정서조절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성과 범죄와 같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생리적 반응 측정

치와 달리, 영상 자극에 노출된 후 보고한 부정

정서 반응(PANAS-N과 VAS)에서 정서조절 전략

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방법을 달리하여 측정한 정서 반응성 양상

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은 정서적 각성을

억압, 마비, 회피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므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정서를 수용하기 어렵다(Bennett & Kerig, 2014;

Cicchetti, 2016; Porter, 1996). 따라서 이들은 실

제로 부정 정서를 느끼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인

식하여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하기보다는 실제

와 다르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참여자가 응답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

는 자기보고식 척도보다는 그렇지 않은 생리적

측정치에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인해 조

절된 정서 반응성이 더 잘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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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평가 집단

과 통제 집단이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 능력은 생의

초기에 자극을 보고 정서적 각성이 일어나는 단

계를 거쳐, 36개월 전후로 마음이론과 같이 정서

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 이후 청소년기에 정

서 조절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Decety, 2010). 그런데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

단은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이 정서 처리 편향을

유발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서 및 인지적 공감

능력이 손상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Kahn

et al., 2017). 따라서 이들에게 실험 장면에서 정

서조절 전략을 실제로 사용하게 하는 한 번의 개

입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기

는 어려웠을 수 있다.

정서조절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인지

적 재평가를 포함한 정서조절 기술을 전체 9회기

중 3회기 동안 훈련시킨 결과, 참여자가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 변화

는 4주 후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우울과 불안 증상

이 감소했다(박은숙, 이혜진, 2017). 따라서 추후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이 정서조절 전략을

꾸준히 학습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다면 정서 및 인지적 공감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과 이차 집단을 직접 비교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냉담-무정서 특

질 집단이 정서적 단서에 반응성이 낮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Frick et al., 2014; Kimonis et

al., 2017), 공포 유도 영상을 통해 정서를 유발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반

응성은 그들의 동기와 주의 수준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iucci et al.,

2018; Keysers & Gazzola, 2014). 특히 정신병질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자극에 주의하도록 했을

때 놀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Newman et

al., 2010), 이런 반응성이 뇌 활성화 수준에서도

관찰되었다(Meffert et al., 2013).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일차 집단에게 특정 정서에 주의하도록

해서 반응성을 이끌어내는 단계를 추가하고, 유발

된 정서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이

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냉담

함은 학대 경험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

나 선행 연구에서는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의 표

현형인 불안 수준이, 원인 혹은 위험 요인으로 설

명되는 학대 경험보다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

유형과 상관 관계가 더 컸다(Todorov et al.,

2023). 또한 두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불안

수준을 사용한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

다(고은별, 2019; 권채은 외, 2018; Kimonis et al.,

2012). 따라서 학대 경험을 집단 구분 기준에 포

함하지 않아도 충분히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공포를 유발하는 영

상을 시청하기 전 정서조절 지시를 했으므로 시

청 중에 공포 영상으로 인해 참여자의 반응성이

증가했는지를 직접 관찰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대상으로 특

정 정서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한 후 해당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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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도록 한다면 인과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이 부정

정서, 특히 공포 정서에 반응성이 높아진다는 선

행 연구 결과(Kerig et al., 2012; Kimonis et al.,

2012; Kimonis et al., 2017)와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 유발된 정서를 그대

로 느끼도록 한 통제 집단이 인지적 재평가 전략

을 사용한 집단보다 생리적 반응성이 높았던 것

을 볼 때, 영상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했을 것으

로 추측된다.

네 번째로,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불안 수준

을 측정하는 도구의 절단점을 정확하게 제시한

국내 연구는 없으나, 여러 환자군을 대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음을 구분하는 STAI-T의 절단

점은 대략 40점부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Bunevicius et al., 2013; Kvaal et al., 2005). 일

차와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TAI-T를 활용한 국외 연구에서

는 STAI-T가 약 52점 이상에 해당하였고

(Kyranides et al., 2020), 권채은 등(2018)의 연구

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 수준이 높은 집단 내에

서 STAI-T 점수가 상위 25%인 자를 이차 집단

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

로 이차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선정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52점 이상 혹은 집단 내에서 불

안 수준이 상위 25%인 자를 이차 냉담-무정서 특

질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의 국내 타

당화 연구(권은정 외, 2010)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732로 적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가 .555로 낮았다. 추가 분석 결과, 냉담성 문

항은 .446, 부주의/무신경 문항은 .630, 감정표현

문항은 .841로 나타났으며, 내적 합치도가 낮은 냉

담성의 하위 10 문항 중 전체 문항과의 상관 계

수가 가장 낮은 4문항을 제외하였을 때, 전체 내

적 합치도가 .659로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보호관

찰소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달리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참여자의 특

성을 고려하였을 때, 제외 대상 문항(“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일

을 잘 하려고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다”,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에 휘말려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에서 일관적인 답변을 얻

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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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Emotional, Psychophysiological Reactivity

and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Secondary Callous-Unemotional Traits Group

Hye Seon Han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individuals with secondary callous-unemotional traits

effectively regulate emotional reactivity using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

secondary callous-unemotional traits group was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cognitive

reapprais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The cognitive reappraisal group was asked to regulate

their emotion by taking an objective, third-person point of view of the fear-inducing video.

Self-report and psychophysiological measures were obtained before and after the manipulation,

with skin conductance also measured during video viewing.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were measured after video viewing. There were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physiological

measures. Therefore, individuals in the secondary callous-unemotional traits group can

effectively regulate emotional reactivity at the physiological level through adaptive strategie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Keywords: Secondary Callous-unemotional Traits, Emotional Reactivity, Skin Conductance

Response, Affec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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